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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작업중지권은 생명지킴권, 안전보장권” 민주노총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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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24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세월호 기억관 앞을 출발해 서울고용노동청으로 가는 행진과 집회를 열고 안전한 일터와 사

회를 만들고 작업중지권을 쟁취하는 한편 산안법과 산재법 밀실 졸속 개악을 추진하는 이정식 노동부 장관 퇴진을 촉구했다.

이날 모인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어야 이 사회가 지속될 수 있다”라면서 “우리는 노동안전에 가장

큰 걸림돌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더 이상 일하다 죽지않게, 또 시민의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위험작업 작업중지권 실질보장과 모든 노동자의 산업안전

보건법 적용,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이 시급히 입법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이 24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세월호 기억관 앞을 출발해 서울고용노동청으로 가는 행진과 집회를 열고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고 작업중지권을 쟁취하는

한편 산안법과 산재법 밀실 졸속 개악을 추진하는 이정식 노동부 장관 퇴진을 촉구했다. 사진=송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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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24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세월호 기억관 앞을 출발해 서울고용노동청으로 가는 행진과 집회를 열고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고 작업중지권을 쟁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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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24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세월호 기억관 앞을 출발해 서울고용노동청으로 가는 행진과 집회를 열고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고 작업중지권을 쟁취하는

한편 산안법과 산재법 밀실 졸속 개악을 추진하는 이정식 노동부 장관 퇴진을 촉구했다. 약식집회에서 이현철 서비스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송승현

민주노총이 24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세월호 기억관 앞을 출발해 서울고용노동청으로 가는 행진과 집회를 열고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고 작업중지권을 쟁취하는

한편 산안법과 산재법 밀실 졸속 개악을 추진하는 이정식 노동부 장관 퇴진을 촉구했다. 발언하는 416연대 박승렬 대표. 사진=송승현



민주노총이 24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세월호 기억관 앞을 출발해 서울고용노동청으로 가는 행진과 집회를 열고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고 작업중지권을 쟁취하는

한편 산안법과 산재법 밀실 졸속 개악을 추진하는 이정식 노동부 장관 퇴진을 촉구했다. 최정주 이태원참사 희생자 유가족이 무대에 올라 발언하고 있다. 사진=송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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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24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세월호 기억관 앞을 출발해 서울고용노동청으로 가는 행진과 집회를 열고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고 작업중지권을 쟁취하는

한편 산안법과 산재법 밀실 졸속 개악을 추진하는 이정식 노동부 장관 퇴진을 촉구했다. 사진=백승호 (세종충남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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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산안법과 산재법 밀실 졸속 개악을 추진하는 이정식 노동부 장관 퇴진을 촉구했다. 서울고용노동청으로 행진하던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4월 16일 세월호 10주기와

4월 28일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의미의 추모 다이-인(die-in) 퍼포먼스를 추모 싸이렌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사진=송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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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산안법과 산재법 밀실 졸속 개악을 추진하는 이정식 노동부 장관 퇴진을 촉구했다. 종로2가 사거리에서 무대에 올라 발언하는 박종회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 경인



본부장. 사진=송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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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양지웅 (공무원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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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산안법과 산재법 밀실 졸속 개악을 추진하는 이정식 노동부 장관 퇴진을 촉구했다. 세월호 기억관 앞 약식집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서울고용노동청을 향해

행진하고 있다. 사진=양지웅 (공무원노조)



민주노총이 24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세월호 기억관 앞을 출발해 서울고용노동청으로 가는 행진과 집회를 열고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고 작업중지권을 쟁취하는

한편 산안법과 산재법 밀실 졸속 개악을 추진하는 이정식 노동부 장관 퇴진을 촉구했다. 세월호 기억관 앞 약식집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서울고용노동청을 향해

행진하고 있다. 사진=양지웅 (공무원노조)



민주노총이 24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세월호 기억관 앞을 출발해 서울고용노동청으로 가는 행진과 집회를 열고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고 작업중지권을 쟁취하는

한편 산안법과 산재법 밀실 졸속 개악을 추진하는 이정식 노동부 장관 퇴진을 촉구했다. 세월호 기억관 앞 약식집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서울고용노동청을 향해

행진하고 있다. 사진=양지웅 (공무원노조)

민주노총이 24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세월호 기억관 앞을 출발해 서울고용노동청으로 가는 행진과 집회를 열고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고 작업중지권을 쟁취하는

한편 산안법과 산재법 밀실 졸속 개악을 추진하는 이정식 노동부 장관 퇴진을 촉구했다. 세월호 기억관 앞 약식집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서울고용노동청을 향해

행진하고 있다. 사진=변백선 (금속노조)



민주노총이 24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세월호 기억관 앞을 출발해 서울고용노동청으로 가는 행진과 집회를 열고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고 작업중지권을 쟁취하는

한편 산안법과 산재법 밀실 졸속 개악을 추진하는 이정식 노동부 장관 퇴진을 촉구했다. 세월호 기억관 앞 약식집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서울고용노동청을 향해

행진하고 있다. 사진=변백선 (금속노조)



민주노총이 24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세월호 기억관 앞을 출발해 서울고용노동청으로 가는 행진과 집회를 열고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고 작업중지권을 쟁취하는

한편 산안법과 산재법 밀실 졸속 개악을 추진하는 이정식 노동부 장관 퇴진을 촉구했다. 행진하던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보신각 앞에서 추모 다이-인(die-in)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양지웅 (공무원노조)

민주노총이 24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세월호 기억관 앞을 출발해 서울고용노동청으로 가는 행진과 집회를 열고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고 작업중지권을 쟁취하는

한편 산안법과 산재법 밀실 졸속 개악을 추진하는 이정식 노동부 장관 퇴진을 촉구했다. 행진하던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보신각 앞에서 추모 다이-인(die-in)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변백선 (금속노조)





민주노총이 24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세월호 기억관 앞을 출발해 서울고용노동청으로 가는 행진과 집회를 열고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고 작업중지권을 쟁취하는

한편 산안법과 산재법 밀실 졸속 개악을 추진하는 이정식 노동부 장관 퇴진을 촉구했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이 24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세월호 기억관 앞을 출발해 서울고용노동청으로 가는 행진과 집회를 열고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고 작업중지권을 쟁취하는

한편 산안법과 산재법 밀실 졸속 개악을 추진하는 이정식 노동부 장관 퇴진을 촉구했다. 서울고용노동청 앞을 지키는 경찰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이 24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세월호 기억관 앞을 출발해 서울고용노동청으로 가는 행진과 집회를 열고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고 작업중지권을 쟁취하는

한편 산안법과 산재법 밀실 졸속 개악을 추진하는 이정식 노동부 장관 퇴진을 촉구했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이 24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세월호 기억관 앞을 출발해 서울고용노동청으로 가는 행진과 집회를 열고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고 작업중지권을 쟁취하는

한편 산안법과 산재법 밀실 졸속 개악을 추진하는 이정식 노동부 장관 퇴진을 촉구했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이 24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세월호 기억관 앞을 출발해 서울고용노동청으로 가는 행진과 집회를 열고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고 작업중지권을 쟁취하는

한편 산안법과 산재법 밀실 졸속 개악을 추진하는 이정식 노동부 장관 퇴진을 촉구했다. 이날 본 집회 사회는 이미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이 맡았다. 사진=송승

현



민주노총이 24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세월호 기억관 앞을 출발해 서울고용노동청으로 가는 행진과 집회를 열고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고 작업중지권을 쟁취하는

한편 산안법과 산재법 밀실 졸속 개악을 추진하는 이정식 노동부 장관 퇴진을 촉구했다. 발언에 앞서 투쟁을 외치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사진=변백선 (금속노조)

민주노총이 24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세월호 기억관 앞을 출발해 서울고용노동청으로 가는 행진과 집회를 열고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고 작업중지권을 쟁취하는

한편 산안법과 산재법 밀실 졸속 개악을 추진하는 이정식 노동부 장관 퇴진을 촉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이 24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세월호 기억관 앞을 출발해 서울고용노동청으로 가는 행진과 집회를 열고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고 작업중지권을 쟁취하는

한편 산안법과 산재법 밀실 졸속 개악을 추진하는 이정식 노동부 장관 퇴진을 촉구했다. 발언하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사진=송승현

민주노총이 24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세월호 기억관 앞을 출발해 서울고용노동청으로 가는 행진과 집회를 열고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고 작업중지권을 쟁취하는

한편 산안법과 산재법 밀실 졸속 개악을 추진하는 이정식 노동부 장관 퇴진을 촉구했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이 24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세월호 기억관 앞을 출발해 서울고용노동청으로 가는 행진과 집회를 열고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고 작업중지권을 쟁취하는

한편 산안법과 산재법 밀실 졸속 개악을 추진하는 이정식 노동부 장관 퇴진을 촉구했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이 24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세월호 기억관 앞을 출발해 서울고용노동청으로 가는 행진과 집회를 열고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고 작업중지권을 쟁취하는

한편 산안법과 산재법 밀실 졸속 개악을 추진하는 이정식 노동부 장관 퇴진을 촉구했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이 24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세월호 기억관 앞을 출발해 서울고용노동청으로 가는 행진과 집회를 열고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고 작업중지권을 쟁취하는

한편 산안법과 산재법 밀실 졸속 개악을 추진하는 이정식 노동부 장관 퇴진을 촉구했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이 24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세월호 기억관 앞을 출발해 서울고용노동청으로 가는 행진과 집회를 열고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고 작업중지권을 쟁취하는

한편 산안법과 산재법 밀실 졸속 개악을 추진하는 이정식 노동부 장관 퇴진을 촉구했다.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 사진=양지웅 (공무원노조)

민주노총이 24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세월호 기억관 앞을 출발해 서울고용노동청으로 가는 행진과 집회를 열고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고 작업중지권을 쟁취하는

한편 산안법과 산재법 밀실 졸속 개악을 추진하는 이정식 노동부 장관 퇴진을 촉구했다. 이태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보건국장과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노동



안전보건위원장, 강한수 건설산업연맹 노도아안전보건위원장. 사진=송승현

민주노총이 24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세월호 기억관 앞을 출발해 서울고용노동청으로 가는 행진과 집회를 열고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고 작업중지권을 쟁취하는

한편 산안법과 산재법 밀실 졸속 개악을 추진하는 이정식 노동부 장관 퇴진을 촉구했다. 이태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보건국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송승

현



민주노총이 24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세월호 기억관 앞을 출발해 서울고용노동청으로 가는 행진과 집회를 열고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고 작업중지권을 쟁취하는

한편 산안법과 산재법 밀실 졸속 개악을 추진하는 이정식 노동부 장관 퇴진을 촉구했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이 24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세월호 기억관 앞을 출발해 서울고용노동청으로 가는 행진과 집회를 열고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고 작업중지권을 쟁취하는

한편 산안법과 산재법 밀실 졸속 개악을 추진하는 이정식 노동부 장관 퇴진을 촉구했다. 강한수 건설산업연맹 노도아안전보건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이 24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세월호 기억관 앞을 출발해 서울고용노동청으로 가는 행진과 집회를 열고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고 작업중지권을 쟁취하는

한편 산안법과 산재법 밀실 졸속 개악을 추진하는 이정식 노동부 장관 퇴진을 촉구했다. 문화노동자 가수 장현호 씨가 문화공연을 했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이 24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세월호 기억관 앞을 출발해 서울고용노동청으로 가는 행진과 집회를 열고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고 작업중지권을 쟁취하는

한편 산안법과 산재법 밀실 졸속 개악을 추진하는 이정식 노동부 장관 퇴진을 촉구했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이 24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세월호 기억관 앞을 출발해 서울고용노동청으로 가는 행진과 집회를 열고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고 작업중지권을 쟁취하는

한편 산안법과 산재법 밀실 졸속 개악을 추진하는 이정식 노동부 장관 퇴진을 촉구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장과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가 손피켓을 들

어보이고 있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이 24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세월호 기억관 앞을 출발해 서울고용노동청으로 가는 행진과 집회를 열고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고 작업중지권을 쟁취하는

한편 산안법과 산재법 밀실 졸속 개악을 추진하는 이정식 노동부 장관 퇴진을 촉구했다. 사회를 맡은 이미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장. 사진=송승현

민주노총이 24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세월호 기억관 앞을 출발해 서울고용노동청으로 가는 행진과 집회를 열고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고 작업중지권을 쟁취하는

한편 산안법과 산재법 밀실 졸속 개악을 추진하는 이정식 노동부 장관 퇴진을 촉구했다. 현미향 울산 산업재해추방운동연합 사무국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이 24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세월호 기억관 앞을 출발해 서울고용노동청으로 가는 행진과 집회를 열고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고 작업중지권을 쟁취하는

한편 산안법과 산재법 밀실 졸속 개악을 추진하는 이정식 노동부 장관 퇴진을 촉구했다. 박선유 인천지역 중대재해사업단 운영팀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이 24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세월호 기억관 앞을 출발해 서울고용노동청으로 가는 행진과 집회를 열고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고 작업중지권을 쟁취하는

한편 산안법과 산재법 밀실 졸속 개악을 추진하는 이정식 노동부 장관 퇴진을 촉구했다. 대회 결의문은 김도원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부본부장과 서해용 보건의료노조 부

위원장이 낭독했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이 24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세월호 기억관 앞을 출발해 서울고용노동청으로 가는 행진과 집회를 열고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고 작업중지권을 쟁취하는

한편 산안법과 산재법 밀실 졸속 개악을 추진하는 이정식 노동부 장관 퇴진을 촉구했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이 24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세월호 기억관 앞을 출발해 서울고용노동청으로 가는 행진과 집회를 열고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고 작업중지권을 쟁취하는

한편 산안법과 산재법 밀실 졸속 개악을 추진하는 이정식 노동부 장관 퇴진을 촉구했다. 집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대형 현수막을 찢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

진=송승현



민주노총이 24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세월호 기억관 앞을 출발해 서울고용노동청으로 가는 행진과 집회를 열고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고 작업중지권을 쟁취하는

한편 산안법과 산재법 밀실 졸속 개악을 추진하는 이정식 노동부 장관 퇴진을 촉구했다. 집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대형 현수막을 찢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

진=양지웅 (공무원노조)

민주노총이 24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세월호 기억관 앞을 출발해 서울고용노동청으로 가는 행진과 집회를 열고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고 작업중지권을 쟁취하는

한편 산안법과 산재법 밀실 졸속 개악을 추진하는 이정식 노동부 장관 퇴진을 촉구했다. 집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대형 현수막을 찢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

진=변백선 (금속노조)



민주노총이 24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세월호 기억관 앞을 출발해 서울고용노동청으로 가는 행진과 집회를 열고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고 작업중지권을 쟁취하는

한편 산안법과 산재법 밀실 졸속 개악을 추진하는 이정식 노동부 장관 퇴진을 촉구했다. 집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해임을 촉구하는 스티

커를 붙이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이 24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세월호 기억관 앞을 출발해 서울고용노동청으로 가는 행진과 집회를 열고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고 작업중지권을 쟁취하는

한편 산안법과 산재법 밀실 졸속 개악을 추진하는 이정식 노동부 장관 퇴진을 촉구했다. 집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해임을 촉구하는 스티

커를 붙이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이 24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세월호 기억관 앞을 출발해 서울고용노동청으로 가는 행진과 집회를 열고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고 작업중지권을 쟁취하는

한편 산안법과 산재법 밀실 졸속 개악을 추진하는 이정식 노동부 장관 퇴진을 촉구했다. 집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해임을 촉구하는 스티

커를 붙이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이 24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세월호 기억관 앞을 출발해 서울고용노동청으로 가는 행진과 집회를 열고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고 작업중지권을 쟁취하는

한편 산안법과 산재법 밀실 졸속 개악을 추진하는 이정식 노동부 장관 퇴진을 촉구했다. 집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해임을 촉구하는 스티

커를 붙이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이 24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세월호 기억관 앞을 출발해 서울고용노동청으로 가는 행진과 집회를 열고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고 작업중지권을 쟁취하는

한편 산안법과 산재법 밀실 졸속 개악을 추진하는 이정식 노동부 장관 퇴진을 촉구했다. 집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해임을 촉구하는 스티

커를 붙이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이 24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세월호 기억관 앞을 출발해 서울고용노동청으로 가는 행진과 집회를 열고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고 작업중지권을 쟁취하는

한편 산안법과 산재법 밀실 졸속 개악을 추진하는 이정식 노동부 장관 퇴진을 촉구했다. 집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해임을 촉구하는 스티

커를 붙이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양지웅 (공무원노조)



민주노총이 24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세월호 기억관 앞을 출발해 서울고용노동청으로 가는 행진과 집회를 열고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고 작업중지권을 쟁취하는

한편 산안법과 산재법 밀실 졸속 개악을 추진하는 이정식 노동부 장관 퇴진을 촉구했다. 집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해임을 촉구하는 스티

커를 붙이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변백선 (금속노조)



민주노총이 24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세월호 기억관 앞을 출발해 서울고용노동청으로 가는 행진과 집회를 열고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고 작업중지권을 쟁취하는

한편 산안법과 산재법 밀실 졸속 개악을 추진하는 이정식 노동부 장관 퇴진을 촉구했다. 서울고용노동청 앞에 이정식 장관 퇴진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사진=송

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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